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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직장환경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 주말근무 정도와 개인의 소진이 가정환경에

서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현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이현상이 맞벌이 가

정과 외벌이 가정 간에 다르게 나타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아버지 48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하였고, 아버지가 자기보고 하였다. 

연구 자료는 SPSS로 기초분석을 하고, Mplu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SEM)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유형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직장의 낮은 고용안정성은 

높은 주말근무 정도 혹은 높은 수준의 개인소진정도를 통해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 한편, 이

러한 간접효과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외벌이 가정의 아버지 집단에서만 직

장의 낮은 고용안정성이 주말근무 정도를 예측하였고, 이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

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이 개인의 소진을 예측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는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장에서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고

용불안, 많은 주말근무시간과 높은 수준의 소진정도 등이 가정생활에서의 양육스트레스로 전이되며, 이러

한 메커니즘은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 간 차이가 나타남을 밟혔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의 질을 낮추는 직

장에서의 위험요인들을 개선하고,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일 가정 양립의 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고용안정성, 주말근무, 소진, 전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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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현상

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인 

삶의 안녕과 적응을 위해서 일과 가정 두 영

역에서의 균형이 중요하기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연구들과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사

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기남, 2009; 송

혜림 등, 2010; Edwards & Rothbard, 2000; 

Grzywacz & Marks, 2000). 일과 가정 두 영역의 

균형은 각 영역에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

는 시간을 골고루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각 

영역에서의 역할은 한 쪽 영역에 치우칠 때 

다른 쪽 영역에서의 참여 시간이 줄어드는 반

비례적 관계를 가지게 되어 분리해서는 생각

할 수 없는 관계이다(Voydandoff, 2005). 각 개

인이 일과 가정에서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역

할과 이에 따른 책임감 수준은 다르며, 각각

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 또한 서

로 다를 것이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스

트레스가 유발되는 다양한 잠재 상황을 발생

시키는 일과 가정 영역에 모두 속한 개인은 

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고충이 다른 영역에서

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을 전이현상(spillover)이라 하며, 많은 연구자들

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두 영역 내외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조사해왔다(Grzywacz & 

Marks, 2000; Mennino, Rubin, & Brayfield, 2005).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 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전이현상을 

이해하여 가정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기업환

경의 보호요인 혹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

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과 가정 간의 전이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과 직장 간의 역할에 대한 

이중 부담이 높은 맞벌이 가정의 여성을 대

상으로만 이루어졌다(박기남, 2009; Hammer, 

Cullen, Neal, Sinclair, & Shafiro, 2005). 아버지를 

대상으로 기업요인과 가정요인을 모두 포함하

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나 두 영역 간의 

전이현상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역할을 조사한 연구들

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정 내 특히 자녀에 대

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이지예, 신경순, 

김영희, 2017), 일과 가정에서 느끼는 아버지

들의 갈등은 맞벌이 여성들과 유사하게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rone, Russell, & 

Barnes, 1996). 따라서,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이지희, 문혁준, 2005; Hill, Hawkins, Martinson, 

& Ferris, 2003)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편, 남성들의 가정 내 역할이 강조되고, 

전 세계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남성들의 이러한 제도 활용 정도가 매

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Duvander & Johansson, 2012). 

이에, 남성들의 직장 환경요인과 가정 환경요

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조사하고 아버지들

의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밝힘으로써 정책에 반영할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생활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이 함께 공존하여 상호작용하기에 맞벌이 

가정의 여성 뿐 아니라 비록 삶에서 직장 생



아버지가 지각하는 직장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미치는 전이(spillover) 효과: 맞벌이 여부에 의한 차이 183

활의 비중이 높은 아버지더라도 이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고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참여하는 가정생활 중 중요한 영

역은 아버지 역할이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양육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직장

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정생활

의 비중을 줄이게 되는 위험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양육에 참여했

을 때 경험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의해 발생

되는 심리적 지각이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

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양육자신감

이 높아져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희, 문혁준, 2005; McBride, Scoppe, 

& Rane, 2002). 아버지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유사한 정도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선미정, 1995), 양육 경험의 부족은 자녀에 대

한 이해를 떨어뜨리게 되며, 양육 기술이 미

숙하면 자신감이 부족해져 양육에 대한 부정

적인 경험을 누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김선애, 한유진, 2009). 즉, 아버지는 양육참여 

수준이 낮아서도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는 동시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져

서 아버지의 자발적인 양육 참여 동기를 저해

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관계를 가진다(Halme, 

Tarkka, Nummi, & Åstedt-Kurki, 2006). 이렇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

경은, 김연아, 2017).

한편, 아버지가 회사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

무와 가정에서 해야 하는 아버지 역할수행에 

참여 시간을 배분하는 데에는 갈등이 발생된

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본인이 통제할 수 있

다고 지각하면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질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아버지가 고용된 직장의 여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

은 스트레스 유발 원인 중에 가정 내의 개인 

삶,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역할에 대

한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고용의 불안정성, 연장

된 근무 시간, 일에 의한 소진정도 등이 있다

(Leiter & Durup, 1996; Shreffler, Meadows, & 

Davis, 2011).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가정하기 위해서 고

용안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의 고용안정성은 연장된 근무시간

이나 업무에 의한 개인 소진정도에 영향을 미

친다. 아버지가 자신의 직장을 언제든 비자발

적으로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면 

업무에 대한 집중과 강박을 일으키게 된다(서

철현, 2012).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근무시간 정도를 증가시키

는 압력이 될 수 있다. 즉, 고용안정이 보장되

지 않는다면 평일 뿐 아니라 주말까지 업무 

연장을 시키는 조직의 업무관행에 대해서 개

인이 자율적 통제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은 개

인의 심리적 소진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인식하면 좌절감

을 경험하고, 성과를 중요시하게 되어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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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거나 직장 내의 직무요구 등에서 벗어

나기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인이 소진을 경

험할 수 있다(서철현, 2014; 천덕희, 이현주, 

2012; Vulkan, 2012). 중국의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낮고 조직공정성이 낮을수록 종사자들은 높은 

수준의 소진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g, Huang, Li, & Hsu, 2011). 또한, 아버지

가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안정성은 아버지 개

인의 삶의 안정성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

한 생계의 위협여부가 결정되는 요소이다. 아

버지의 고용안정성과 가정 내 양육행동 등과

의 관계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Lim & Loo, 

2003; Stewart & Barling, 1996)을 살펴보면, 고

용이 불안정할수록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덜 보이고, 상호작용을 덜 하게 되며 긴장감

이 발생되어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직장 

내의 고용안정성이 주말근무 정도, 업무에 의

한 개인의 소진정도와 가정 내의 양육스트레

스 수준과의 관계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주말근무 정도와 개인의 소진정도가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아

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는 주

말이다. 주말에 근무를 연장하는 횟수가 증가

되면 자녀와의 상호작용 비율이 감소될 것이

고, 이러한 이유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될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Hook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주말근무는 아버지가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며, 연장된 근무시간으로 업무과다 상

태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부족한 시간을 만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근무는 일과 

가정의 시간 배분의 균형을 깨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불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

으며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방해하게 된다(이

영환, 2012; Burchell, Fagan, O'Brien, & Smith, 

2007; Gray, Qu, Stanton, & Weston, 2004). 또한, 

아버지가 업무로 피곤함을 느끼고 지쳐서 아

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소진 상태가 되면 자

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가 높아질 것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양미란과 김은정(2016)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되고, 양육참여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적인 근

무일정, 근무유연성 등은 부모의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모양육 시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이(spillover)현상

이 반영된다(Estes, 2004; Grzywacz & Marks, 

2000).

이렇듯 직장 환경의 질이 가정으로 전이되

는 현상은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조사되었

고, 전반적으로 직장 내의 근무 여건이 맞벌

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외벌이 가정과의 비교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간에 차

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White, Hill, McGoven, 

Mills와 Smeaton(2003)의 연구에서, 외벌이 가정

의 아버지가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가정생

활에 참여하는 정도를 좌우하는 전이현상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에 비해서 경제적인 압력 

즉 고용 유지에 대한 압박이 덜한 것으로 나

타났다. 90년대 초반의 연구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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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ing과 Belsky(1991)가 영아시기의 아버지의 

참여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감은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만 아버지의 개인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과 관련

된 요인들은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장환경의 여건이나 아버지의 개인특성이  

가정생활로 그 영향이 전이되는 것은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의 가정생활 참여를 

독려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방안을 찾

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서 직장생활에서의 

고용안정성, 주말근무시간과 개인의 소진이 

가정생활에 전이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근거하여 아버지가 지각하는 직장의 고용안정

성이 주말근무 정도 혹은 개인의 소진정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로 미

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장맥락에서 가정맥락으로 이루어지

는 전이현상은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간

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이론 모형으로 구축하

고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아버

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과 주말근무 정도 혹은 개인의 소진정도를 통

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아버

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과 주말근무 정도 혹은 개인의 소진정도를 통

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남성 

직장인 86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의 일부

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0-40대 아버

지 481명만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자

료는 성남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2,000여개의 기업들 중 기업의 규모, 종목 등

이 모두 유사한 비율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구

분하고, 각 구분마다 임의로 선정한 기업 중 

조사협조를 허락한 기업에 한해서 표본수를 

무선 할당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52세

(SD = 5.17)이고, 31-40세(51.7%)와 41-50세

(46.5%)가 유사한 비율로 포함되었다. 아버지

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72%), 거의 모두 전일제(99.2%)로 직장에 근무

하였으며, 일반사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중

간관리자(과장, 팀장)(42.2%), 관리자(임원급이

상)(5.6%)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이 근무하

는 직장은 민간기업(47.4%)과 공공기관(43.4%)

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회사의 규모는 

500인 이상의 대기업(39.9%), 110~300인 이하

의 중소기업(22.6%), 30~99인 이하의 중소기업

(22.0%), 10인 이하 기업(9.3%) 등의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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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또한, 대상 가정의 월수입은 250~500

만원 이하가 53.4%로 가장 많았으며, 500~ 

750만원 이하는 25.7%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

났으며, 가정 월소득 평균 은 약 524만원 정

도로 나타났다(M = 524.25, SD = 256.25). 대

상 가정 중 맞벌이 가정은 53.8%, 외벌이 가

정은 46.2%로 자녀수는 2명인 가정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1명(38.8%), 3명(6.4%), 4명

(0.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2명 이하의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

는 아버지의 직장환경의 직장의 고용안정성, 

주말근무정도와 개인의 소진상태 및 가정에서

의 양육스트레스 등의 4가지의 측정도구를 사

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직장의 고용안정성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안정성은 이

창우, 서재현과 박준철(2005)이 사용한 8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직장의 고용안

정성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

각의 정도를 의미한다(임주희, 2010). 직장의 

전반적인 안정성, 강제해고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불안감 등을 측정하였다. 그 문항의 예

는 ‘나는 우리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언제 해고가 있을지 불안하다.’ 등

이 포함된다. 모든 문항들은 1점이 거의 그렇

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7개의 역문항은 모두 역

코딩하여 평균값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지각하는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장의 고용안정성 문항 간 내적 합

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주말근무정도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직장에서 주말근무정

도는 이선형과 이지혜(2015)의 연구에서 사용

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문항은 ‘한 달 기

준으로 휴일/공휴일에 근무를 평균 몇 번 하

는가?’라는 1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아버지

가 보고한 횟수 그대로를 반영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아버지가 보고한 

평균 주말근무횟수는 2.42회(SD = 3.11)인 것

으로 나타났고, 점수 값이 높을수록 주말근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소진정도

아버지가 일에 의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느

끼는 개인적인 소진정도는 이선형과 이지혜

(2015)의 연구에서에서 사용한 문항들로 조사

하였다. 개인적 소진을 묻는 문항은 총 3문항

이 포함되었고, 그 문항들은 지난 3개월 동안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직장일로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직장에서 맡은 

일 때문에 집안일(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직장일이나 집안일로 인

하여 자기계발이나 여가생활을 하기가 어렵

다.’등으로 각각 개인소진1, 개인소진2, 개인소

진3으로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1점이 거

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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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값을 측정변수 값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

수 값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현재 느끼는 개인

적 소진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3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0으로 나타났

다.

양육스트레스

아버지가 자녀와의 양육 상황에서 부적응적

인 역할수행을 하게 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서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 중 노신애(2011)가 

사용한 부모의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12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문항들은 ‘나는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의해 얽매어 있다는 생

각이 든다.’, ‘아이가 생김으로써 아내와의 관

계에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등이 

포함된다. 모든 문항들은 1점이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

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의 평균값을 분석

에 사용하였고, 그 값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모든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

났다.

회사유형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아버지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유형은 공적기금을 통

해서 운영되는 정부기관, 기업, 산하 연구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공기관, 영리 혹은 비

영리를 목적으로 민영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법인, 사기업과 영리 혹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연구기관 등 세 가지 구분으로 조

사하였다. 민영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기업

과 사적연구기관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조

사변인들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어(ts = -1.48~2.36, p > .05) 하나

로 통합하였고, 민간기관으로 명명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사유형이 공공

기관인 경우는 1점, 민간기관은 2점을 부여하

여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민간기관인 

것을 의미한다. 회사유형은 명명척도로 조사

되었지만, 범주화되어 있는 명명척도를 연속

변수처럼 처리하여 측정치를 얻을 수 있는 

Mplus 프로그램에 의해 그대로 분석에서 사용

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18.0를 사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빈도와 백분율, 각 측

정도구들의 신뢰도와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아

버지 직장의 고용안정성, 주말근무정도, 개인

의 소진정도, 양육스트레스의 평균과 평균오

차와 상관관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간의 t-test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규모, 회사유형 

등의 변수들을 통제해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t-test와 ANOVA 분석으로 조사변

인들에 대한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

버지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주말근무정도와 개

인의 소진정도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양육스

트레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매개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검증과 개발

된 모형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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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에 대한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은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의 유효성은 

Mplus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편추정치를 수

정하는 부트스트랩 신뢰도 구간(bias-corrected 

bootstrapped confidence interval)으로 검증하였다

(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조사한 변

인들에서 나타난 결측치는 편추정치(biased 

estimates)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평균대체나 케

이스삭제방법(listwise 혹은 pairwise) 대신에 불

편추정치(unbiased estimates)를 통해 모집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완전정보최대추정치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로 처

리(Peugh & Enders, 2004)하여 최대 정보를 확

보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경향성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주

말근무정도와 개인의 소진정도를 매개로 가정

에서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

하는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변인

들 간의 경향성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

계를 통해서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반적으로 직장의 고용안정성은 개인

의 소진정도 3가지 변수들(rs = -.20~-.14, p < 

.05, p < .001)과 양육스트레스(r = - .26, p < 

.001)에 부적인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에서의 주말근무정도는 개인 소진 2(r = .15, 

p < .05), 개인 소진 3(r = .15, p < .15)과 양

육스트레스(r = .19, p < .01)와 정적상관인 것

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소진정도의 세 가지 

변수들 모두 양육스트레스(rs = .24~.34, p < 

.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반면에, 본 연구

1 2 3 4 5 6 7

1. 고용안정성

2. 주말근무정도 -.08

3. 개인 소진1 -.18 *** .08

4. 개인 소진2 -.14 * .15 * .62 ***

5. 개인 소진3 -.20 *** .15 *. .56 .*** .48 ***

6. 양육스트레스 -.26 *** .19 ** .32 *** .24 *** .34 ***

7. 회사유형 -.31 *** -.18 ** -.02 -.09 .05 -.04

M 3.65 2.41 2.98 2.62 3.14 2.62 1.60

SD 0.75 3.10 0.96 0.90 1.00 0.61 0.49

주. 개인소진 1: 직장일로 퇴근 후의 피곤으로 아무일 하지 못하는 소진, 개인소진 2: 직장일로 가정일 참여

할 수 없는 소진, 개인소진 3: 직장일과 가정일로 자기개발 및 여가생활 참여 못하는 소진
*p < .05.  **p < .01. ***p < .001.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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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된 회사유형이 

고용안정성(r = -.31, p < .001)과 주말근무정

도(r = -.18, p < .001)와 부적관계가 나타났는

데 이는 고용안정성과 주말근무정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조사

할 변인들이 회사규모와 회사유형 등의 직장

환경에 대한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ANOVA와 t-test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

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회사유형에 의한 고

용안정성(t = 7.36, p < .001)과 주말근무정도(t 

= 2.85, p < .01)의 평균차이만이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아버지

의 회사유형이 고용안정성과 주말근무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여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에서 맞벌이 여부에 다른 차

이가 있는지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집

단 간 조사변인들의 평균, 표준표차와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는데(표 2 참조), 상관관계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드러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고용안정성은 개인 소진3(r = -.15, p  < 

.05)과 양육스트레스(r = -.27, p < .001)에서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주말근무 정도는 개인

소진정도나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소진1(r = .30, p < .001)과 개인

소진3(r = .34, p < .001)이 양육스트레스와 정

적관계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벌이 가정의 경

우에 고용안정성은 개인소진의 모든 변수들과 

양육스트레스와 부적관계(rs = -.29~-.24, p < 

1 2 3 4 5 6 7
외벌이 가정

M SD

1. 고용안정성 - - .12 - .27*** - .26*** -.29*** - .24** - .26*** 3.60  .77

2. 주말근무정도 - .03 - .08 .16 .21 .25* - .30* 2.50 2.92

3. 개인 소진1 - .12 .07 - .66*** .60*** .34*** - .00 2.97  .96

4. 개인 소진2 - .05 .13 .57*** - .69*** .34*** - .06 2.68  .93

5. 개인 소진3 - .15* .11. .53.*** .34*** - .35*** - .03 3.00  .97

6. 양육스트레스 - .27*** .14 .30*** .12 .34*** - - .18* 2.65  .67

7. 회사유형 - .38*** - .13 - .03 - .10 .12 .10 - 1.60  .49

맞벌이

가정

M 3.70 2.35 3.00 2.60 3.24 2.59 1.60

SD 0.75 3.20  0.96 0.87 0.10 0.56 0.49

주. 맞벌이 가정 N = 253, 외벌이 가정 N = 205; 맞벌이 여부 모름 N = 23, 표의 대각선 하단은 맞벌이 

가정, 대각선 상단은 외벌이 가정의 상관 값, 개인소진 1: 직장일로 퇴근 후의 피곤으로 아무일 하지 못하

는 소진, 개인소진 2: 직장일로 가정일 참여할 수 없는 소진, 개인소진 3: 직장일과 가정일로 자기개발 및 

여가생활 참여 못하는 소진
*p < .05.  **p < .01. ***p < .001.

표 2.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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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 < .001)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과 달

리 주말근무정도는 양육스트레스와 정적관계(r 

= .25, p < .05), 개인소진 세 변수 모두는 양

육스트레스와 정적 관계(rs = .34~.35, p < 

.001)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회사유형은 맞

벌이 가정은 고용안정성(r = -.38, p < .001)만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나타났고, 외벌이 가정

은 고용안정성(r = -.26, p < .001)과 주말근무

정도(r = -.30, p < .05)와 부적 관계로 나타났

다.

2.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분석을 위한 측정모형의 모델적합

성을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7) 

= 12.24, p > .05, RMSEA = .04(90% CI[.003, 

.08]), SRMR = .03, TLI = .99, CFI = .97)로 

나타나 구조모형분석을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의 왜

도와 첨도는 절대값 1과 3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지표와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Luwis index)와 같은 상대적합도 지수

들은 기준치 ≥95, 절대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기준치 

≤.06,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은 기준치 ≤.08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확인된 측정모형을 포함하여 각 

변인들 간의 매개적 관계를 가정하는 구조모

형(full structural model)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직장 고용안정성이 주말근무정도와 개인의 소

진정도를 통해서 양육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

는 관계를 포함하고, 회사유형가 고용안정성

과 주말근무정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

한 모형이다. 또한, 회사유형이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

분산을 설정하였고, 주말근무 정도와 개인의 

소진 잠재변인, 개인소진 간 공분산을 설정하

였다. 이는 기초분석을 통해서 주말근무정도

와 개인의 소진 간의 상관관계(r = .15, p < 

.05), 개인소진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rs = 

.48~.64, p < .001)와 수정지수 등을 고려하였

다. 개발된 구조모형의 모델적합도는 자료수

(N)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받는 카이스퀘어 

값을 제외한 다른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기

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χ2(9) = 

18.97, p < .05, RMSEA = .05(90% CI[.02, .08]), 

SRMR = .03, TLI = .98, CFI = .96).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서 나타난 유의미한 

경로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가설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장

고용안정성이 주말근무정도(β = -.17, p < 

.05), 개인의 소진정도(β = -.24, p < .001), 양

육스트레스((β = -.17, p < .01)를 부적 방향으

로 예측하였다. 주말근무정도와 개인의 소진

정도는 양육스트레스를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

였다(각각, β = .14, p < .01, β = .36, p < 

.001). 통제변수인 회사유형은 주말근무정도

(β = -.23, p < .001)를 부적 방향으로 예측

하였다. 유의미한 경로를 통한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트스트랩 방법(bias-corrected 

bootstrapped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고, 

95%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

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고용안정성이 

주말근무정도를 통해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매개효과(β = -.02, 95% CI[-06, -.00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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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정성이 개인소진을 통해서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매개효과(β = -.09 ,95% CI[-.16, 

-.04])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통제변수인 회사

유형은 주말근무정도를 통해서 양육스트레스

(β = -.03, 95% CI[-.07, -.01])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맞벌이 여부에 따른 구조모형의 집단 차이

검증

검증된 구조모형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에 대한 제약모형과 자유모형의 χ2차이가 자

유도 2일 때의 임계치 5.99보다 작게 나타나

(∆χ2(2) = 2.8) 조사된 측정변인은 맞벌이 가

정과 외벌이 가정 두 집단을 동일하게 측정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구조모형에 대한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자유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그

림 3과 같이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도는 기준

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χ2(20) = 

37.64, p = .02, CFI = .97, TLI = .94, RMSEA 

= .06 (90% CI = [.03, .09]), SRMR = .05). 본 

구조모형에서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나타난 변인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경로들 중

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로들을(고용안정성 

-> 주말근무정도, 주말근무정도-> 양육스트레

스, 고용안정성 -> 양육스트레스)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을 분석하였다. 제약모형

에서 나타난 χ2는 자유도 24일 때 58.82로 나

타나 자유모형과의 χ2차이는 자유도 4일 때 

21.18로 나타나 임계치 기준(χ2(4)= 9.4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경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간에는 본 구조모형이 다르게 적

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3 참

조).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살펴보면, 맞

그림 1. 구조모형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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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가정의 경우에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은 

개인의 소진정도(β = -.17, p < .05)와 양육스

트레스((β = -.19, p < .01)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소진정도는 양육스트레스(β = .35, p 

< .01)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인 회사유형은 주말근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6, p 

< .001). 맞벌이 가정에서는 고용안정성이 개

인의 소진을 통해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β = -.06, 95% CI[-.15, -.01])

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그림 2 참조). 

반면에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 직장의 고용안

정성은 주말근무정도(β = -.24, p < .05)와 개

인의 소진정도에(β = -.35, p < .001), 주말근

무정도와 개인의 소진정도는 각각 양육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β = .24, β = 

그림 2. 맞벌이 가정의 구조모형
*p < .05. **p < .01. ***p < .001.

그림 3. 외벌이 가정의 구조모형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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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 < .01)가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회사유

형은 주말근무정도(β = -.40, p < .001)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

이 가정에서는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개인의 

소진을 통해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매개효

과(β = -.06, 95% CI[-.14, -.003]), 고용안정성

이 개인의 소진정도에 의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매개효과(β = -.13, 95% CI[-.27, -.02])

가 나타났다. 더불어 통제변수인 회사유형이 

주말근무정도를 통해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간접효과(β = -.10, 95% CI[-.20, -.004])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경험

하는 고용안정성, 주말근무 정도와 개인의 소

진정도가 아버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미치

게 되는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아버지가 부

모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직장환경 특성의 영

향을 받게 되는 전이효과(spillover)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모든 변인들은 아버지들이 자기 

보고하였고, 조사된 변인들 간의 매개관계는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검증하였으며, 그 매개

효과가 맞벌이 가정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경향

성을 살펴보면, 직장의 낮은 고용안정성은 높

은 수준의 개인 소진정도와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소진정도

는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었다. 또한, 

높은 주말근무정도는 높은 수준의 개인소진정

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상관이 나타났

다. 이를 통해서, 직장의 고용안정성, 주말근

무 시간이 개인의 소진과 양육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에, 회사유형은 고용안정성과 주말근무 정도

과만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근무

하는 회사가 공공기관일수록 직장의 높은 고

용안정성을 지각하였으며, 많은 주말근무 시

간을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회사유형이 직장환경과 관련된 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맞

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 비해 외벌이 가정에

서 전반적으로 주말근무정도, 개인 소진정도, 

회사유형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장 환경 특성은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과의 관계성이 나타남

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아버지의 

직장 환경이 가정에게 주는 전이효과와 맞벌

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전체 아버지 집단의 경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유형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직장

이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직접효과가 나타났

고, 낮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주말근무 정도를 

통해서 혹은 높은 개인의 소진정도의 지각을 

통해서 높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아버지 직장의 고용안

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Lim과 

Loo(2003)의 연구에서 직장에서의 고용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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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어머니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자녀와 시간을 덜 보내거

나 애정을 덜 보이게 되는 등 부정적인 현상

이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과거 오랫동

안 아버지는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

을 도맡아 왔던 사회 문화적 학습에 의해서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의 근무 역할에서 가정

에서의 아버지 역할로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직장에 집중되

어 있는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직업 환경의 질

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여 가정에

서 아버지 역할을 긍정적으로 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질과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전이현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Edwards & Rothbard, 2000). 직장에서의 압

박,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많을수록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과 환경의 상

호작용 간에 부정적인 전이현상은 많아지고, 

긍정적인 전이현상은 줄어들 것이다(Grzywacz 

& Marks, 2000). 또한, 낮은 고용안정성은 아버

지의 주말근무 정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아버지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일하는 시간이나 여가의 시간을 활용하고 조

정하는데 있어서 자율성과 통제권한이 주어지

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안정성이 불

안한 직장의 경우에 근무시간 조정의 자율성

이나 복지는 떨어질 수 있고 주말근무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다. 또한, 가

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주말 시간이 회사 

업무로 줄어드는 것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

간이 줄어들게 되고, 일- 가정 간의 갈등을 유

발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녀와의 관계형성

에 실패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Hook, 2012). 대부분의 아버지는 주말이 

유일하게 자녀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주말근무 정도는 일

과 가정의 균형감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만족감을 유발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일 것

이다(Burchell et al., 2007).

한편, 직장의 고용안정성은 아버지들의 소

진정도를 통해서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신의 고용

상태를 불안정하게 인식하면 고용유지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 내에서 

정신적으로 혹은 과중한 일과로 인한 소진

(burnout)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천덕희, 이현

주, 2012; Cheng et al., 2011). 이는 국내 관광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서철현, 

2014)에서 정규직의 감소 등의 고용불안성은 

종사자로 하여금 만성적인 심리적 소진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개인이 소진을 경험하면 가정과 일 맥락에서

의 질이 떨어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상호

작용을 회피하게 되고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Carlson & Thomas, 2006; Garner, 

Knight, & Simpson, 2007). 특히 직장 영역에서

의 부정적인 근무환경은 아버지 개인의 우울, 

소진 등의 심리적인 부적응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가정으로 전이되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경험을 하기 쉬울 것이다(송혜림 등, 

2010; Edwards & Rothbard, 2000). 즉,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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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지각하면 

일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 개인적으

로 무기력해지고 심리적으로 소진상태가 되고, 

이러한 소진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닌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정에

서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

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hreffler et 

al., 2011).

위의 결과들은 회사의 유형이 고용안정성이

나 주말근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얻은 변인들 간의 관계성이다. 그런데, 본 연

구에서는 회사의 유형이 주말근무 정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즉, 공공기업일수록 주말근무 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업은 민

간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은 높고 보수나 업무에 

대한 인정과 같은 만족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일, 한경희, 2008). 조경호와 

김미숙(2000)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업의 종

사자들은 담당업무, 원하는 부서의 근무, 개인

의 자유와 권리보장 등의 부분에서의 만족감

이 민간기업 종사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적 행사 혹은 

업무 일정 등에 대한 높은 책임성, 경직성, 낮

은 자율성과 위계적 업무체계와 관료주의 등

의 조직문화로 인해서 주말근무 정도가 높아

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박순애, 2006).

셋째,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주말근무 정도

와 개인의 소진정도를 통해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

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의 낮은 고용안정성이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시키거나 혹은 직장

의 낮은 고용안정성이 개인의 높은 소진정도

를 유발해서 궁극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은 맞벌이 가정이나 외벌이 가

정 아버지가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맞벌이 가정과 달리 외벌이 가정의 아

버지만이 직장의 낮은 고용안정성은 주말근무 

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

사유형이 주말근무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외

벌이 가정의 아버지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

이 주말근무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

하게 되면 주중 동안에 그 부족한 시간을 만

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Hook, 2012). 더욱이 

외벌이 가정의 아버지는 생계의 책임이 자신

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

보다는 직장의 의무에 가치를 두고 있기가 쉽

다. 자녀나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들면 자녀를 양육하는 기술이 부족해 어려움

을 겪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 부

적응적 감정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또한,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 아버

지의 직장환경은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직장환경으로 직장의 문화가 어떤지에 

따라 가족 전체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외벌이 가정 아버지가 근무

하는 회사유형에 따른 주말근무 정도는 가정

에서의 양육스트레스로 전이되는 현상이 더욱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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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어도 외벌이 가정보다는 가사 참

여나 양육 참여의 기회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회

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White et al., 2003). 

혹은 외부의 지원(예: 조부모, 친인척, 양육 도

우미 등)을 받아서 양육 상황에서 느끼는 부

적응적 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유형의 영향을 배제하고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아버지들은 모

두 직장의 고용안정성을 지각하면 개인적 소

진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양육스

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다. 외벌이 가정 아버

지의 경우,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낮으면 주말

근무 정도가 높아지고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게 되는데, 회사유형의 영향에 의해 공공

기업에 근무하면 주말근무 정도가 높아져 양

육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 환경은 가정으로 전이되어 자

녀를 양육하는데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어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 맞벌이 

여부나 회사의 유형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

는 모든 변인들을 횡단적인 시점에서 아버지 

자기보고에 의해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동일 보고자에 의한 공변량 문제가 있다. 또

한, 표본 수집을 무작위 산출 방법을 통해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수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에게 초

점이 되어 있는데 비해 아버지를 조사 대상으

로 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심을 갖

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조사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버지 직장환경의 질

이 아버지 개인 자신과 가정생활에 전이되는 

파급효과를 확인하고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밝힘으로

써 일과 가정 양립을 실천화하고 아버지의 육

아휴직정책 실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을 위한 관심

과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외벌

이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충은 간과되기 

쉽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외벌이 가정에서 

특히 주말근무 정도에 의해 유발되는 가정생

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점을 통해서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 요구되는 개

별적 고충을 접근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 사회의 

중요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측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자녀와

의 관계 질을 높이고 그들의 양육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양육경험이 긍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들 삶에서의 중요한 맥락인 고

용안정성, 주말근무 등의 직장의 요인들이 아

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것을 밝힌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가 일과 가정 양립

을 위한 기업 정책과 가족 정책에 활용될 것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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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llover Effects of Paternal Work Stress on the Home:

The Difference betwee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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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spillover effects from the workplace to families.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ecurity and fathers' parental stress mediated by their work-schedule on weekend and burnout 

were examined. Also, the difference betwee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were examined. A 

sample of fathers 481(dual-earner = 253) with children from infant through school ag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all variables were assessed with fathers' self reports. Data were analyzed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 Mplus 7.4. Findings indicate that low level of job security 

indirectly predicted high level of fathers' parental stress through work schedule on weekend or their high 

level of burnout. However, these indirect paths appeared differently betwee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Specifically, only in single-earner families, job security was associated with fathers' parental stress 

through work schedule on weeken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trains due to job security and working 

on weekend spill to families and can hinder fathers' engagement in families. Also, findings can inform the 

approach to develop family's structure specific policies to facilitate the work-family interface.

Keywords: fathers' parental stress, job security, work-schedule on weekend, burnout, spillover


